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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보험회사,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

□ 미국국립해양대기청과 영국기상청 등은 최근의 지구온난화 측정 지표들이 예년의 

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볼 때 지구의 기후가 변화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부

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밝힘. 

      o 지구온난화 측정 지표인 지표면 대기온도, 해수표면 온도, 해양 대기온도, 해

수면, 대양의 열저류량, 습도, 지표면 활동 온도 등은 예년의 수치를 크게 상

회하였고, 북극해 얼음  및 빙하 두께, 북반구 봄철 강설량, 성층권 온도는 예

년보다 크게 감소 또는 하락하였다고 밝힘.

      o 이러한 지표들의 변화는 기후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인

은 지구 온실화라고 주장함.   

□ 영국보험협회(ABI)는 영국기상청 등의 최근 보고서와 자체적인 기상예측 모델을  바

탕으로 기온 상승이 가져오는 자국의 사회적 비용과 보험산업의 부담 비용을 산출함.

   o 영국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피해는 홍수와 가뭄이라고 분석함.

   o ABI는 대기온도가 섭씨 2도 상승할 때 영국 보험산업은 4천7백만 파운드의 연 

평균 손실과 16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, 4도 상승하면 8천만 파운드의 손

실과 27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며, 6도 상승하면 1억3천8백만 파운드의 손

실과 47%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힘. 

   o 한편, 홍수 방지를 위해 1파운드의 예산 투입되면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금액  

은 8파운드 절약될 것이라고 분석함.

□ 그러나 ABI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실질적인 대처 수준은 상당히 취

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

요하다고 주장함.

   o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25%는 기후변화에 대해 낙관적이며, 75%는 

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, 기후변화 대응을 실행에 옮기는 회사는 

23%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   o ABI는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홍수·가뭄 방지를 

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아야 관련 보험상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.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Financial Times, 8/4, ABI 7/29)


